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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톨릭 사이타마교구 교구장 

마리오 야마노우치 미치아키 주교 

 
 

코로나 19 의 감염확대에 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하여(제 22 차) 

 

 

 

 일본정부에 의한「만연방지등 중점조치」는 3월6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만, 

코로나 19 의 현상황에 근거하여, 사이타마 교구는,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

하였습니다. 

 

 

 

 

그리고, 3 월 2 일(수)의 「재의 수요일」미사는, 3 밀을 피하는 것에 유의  

하신다면 미사를 거행하여도 좋습니다.  

또한, 재의 수요일 이외의 날에 재를 받기를 희망하는 이에게는, 재를 받을 

수 있도록 각 성당에서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로 되어있습니다.  

자세한 내용은 주임사제에게 문의하십시요.  

주일의 「공개미사」는 3 월 6 일(일, 사순제 1 주일) 부터 재개 합니다. 

또한, 지역의 상황에 의해 미사재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교에게 상담  

하여 주십시요. 

계속하여, 주일미사 참례의무를 면제 합니다. 


